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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ody Appreciation Scale-2 (BAS-2)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feel, accept, and respond to their own bodies in a positive manner. Given the research 
need to explore positive body image and its associations with various sociocultural 
factors and related consequences among individual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several studies have establish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s of 
the BAS-2 in different languages and sampl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a Korean version of the BAS-2 in an older Korean adult population (599 older Korean 
adults with the average age of 70 years). Data were collected using both online and 
offline (paper-based)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videnced the unidimensional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 of the Korean BAS-2 among older Korean men and women, 
after dropping item 1. Scalar invariance was supported across gender, and men and 
women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in observed mean scores of the Korean BAS-2. 
The results also supported good convergent validity and criterion validity. Incremental 
validity was demonstrated by predicting self-esteem over and above measures of age, 
BMI, subjective financial and health status, body esteem, and ageism. High internal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ver a 2-week period were confirmed.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reliable use of a Korean BAS-2 to measure positive 
body image among older Koreans after excluding item 1. 

Keywords: BAS-2, positive body image(긍정적 신체 이미지), translation(번역), 
validation(타당성), older adults(노인) 

I.� Introduction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신체 이미지 연구는 주로 신체 이미지의 부정적 측면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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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양상(예, 신체 불만족, 신체 불안, 신체 강박)
에 중점을 두었으며, 긍정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학술

적 관심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He, Sun, Zickgraf, 
Lin, & Fan, 2020). 이후,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만족 또는 불만족과는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긍정적 신체 이미지 고찰과 

영향력 검증 등의 주제로 신체 이미지 연구의 패러다

임이 변하고 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신과 타인을 외모로 평가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상적 신체를 자신의 목표로 삼

게 하는 등의 외모와 관련된 부정적 심리 형성을 막아

주는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Andrew, Tiggemann, & Clark, 2016), 이는 결과적으

로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섭식이상행동과 극단적 다이어트 등의 위험한 외모 

관리 행동의 가능성을 낮아지게 한다(Avalos, Tylka, 
& Wood-Barcalow, 2005). 이러한 이유로 긍정적 신

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

으며, 신체 이미지 연구의 초점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Jeon & Sohn, 2019; Kim 
& Lee, 2019; Lee & Lee, 2020). 

국내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의 측정도구는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된 것을 번안하

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국가에서 개발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새로운 문화에

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문화의 언어로 번안하여 사용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연구방법이다. 이때, 번안판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원언어와 번안된 문항 사이

의 내용과 문화적 의미의 일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Hernandez, Hidalgo, Hambleton, & 
Gomez-Benito, 2020). 예를 들어, 척도의 체계적인 번

안 및 문항 이해도 검증 과정이 배제된다면, 서로 다

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원문항의 의미가 그

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한국인 특유의 심

리나 태도에 대한 통합적이면서 세부적인 접근이 부

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나이와 성별 정

체성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동일 척도의 요인구조

와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Horn & Mcardle, 
1992; Rusticus & Hubley, 2006). 특히, 신체 이미지의 

인식은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한 사회 내에

서도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Grabe, Ward, & Hyde, 2008), 각 문화와 사회 구성원

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 이미지 관련 척도의 번안, 타
당도, 신뢰도의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측정도구는 Body Appreciation Scale 
(BAS)(Avalos et al., 2005)과 Body Appreciation 
Scale-2(BAS-2)(Tylka & Wood-Barcalow, 2015)이다. 
이 외에도 개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을 측정하

는 Functional Appreciation Scale(FAS)(Alleva, Tylka, 
& Kroon Van Diest, 2017)과 Broad Conceptualization 
of Beauty Scale(BCBS)(Tylka & Iannantuono, 2016)
이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전반적인 긍정적 신체 이

미지 수준을 측정하는 BAS-2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BAS에 대한 한국어 번안과 타당화 검증 연구로

는 국내 무용수를 연구 대상 검증 연구(Seo, 2018), 문
항을 더 추가하여 외모 수용 척도로 개발된 연구(Lee 
& Son, 2015)가 있다. BAS를 수정, 보완하여 발표된 

BAS-2의 국내 사용에 대한 검증은 만 20세~64세 남

녀성인을 대상으로 최근에 발표되었으며, 한국인 대

상의 척도 사용을 위한 요인구조와 문항 간 관계를 제

안하였다(Lee, 2022). 
개인의 신체 이미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확연

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노인 대상 연구의 필요

성은 지속해서 강조되어 왔다(Lee & Damhorst, 2022). 
하지만 노인의 신체 이미지는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 노인 대상의 매

우 제한적인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Yu & Lee, 2019). 
더욱이, 긍정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

가와 개인의 다양한 신체 관련 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긍정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이 개념을 측정할 검증된 한국판 척도의 부재에

도 기인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별과 연령층에 따른 신

체 이미지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서는 각 집단을 대상

으로 동일 척도의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Webb, Wood-Barcalow, & Tylka,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대표적 측정도구인 

BAS-2의 한국어 번안판을 (1)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요인구조, 심리평가적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고, (2) 노인 남녀 집단 간 측정 불변

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BAS-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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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만족도, 연령차별 인식,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 신체 이미지 형성 요인(나이, 신체질

량지수,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 신체 만족도, 연령

차별)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을 예측

하는 BAS-2의 추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국내 노

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BAS-2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

는 전반적인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을 알아보고, 관
련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II.� Literature� Review

1.� Positive�body� image

신체 이미지란 신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총칭

하는 개념으로 주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생각, 신념, 
감정, 행동을 포함한 자기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Cash, 2004). 신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영향

(예, 이상적 신체 이미지, 압박, 대상화),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신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예, 신체 평가, 
비교, 만족, 불만족)는 개인의 신체 관련 행동(예, 다
이어트, 섭식이상행동, 외모 관리)과 연관되며, 궁극

적으로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등의 정신적 웰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Cash & Pruzinsky, 2002).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이미지 연구분야에서 

비교적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긍
정적 신체 이미지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구조를 

가진 개념으로, 사회의 이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자신

의 신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Tylka 
& Wood-Barcalow, 2015). 즉, 자신과 타인의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여기

에는 신체적 특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

도와 행동이 포함된다(Cohen, Fardouly, Newton-John, 
& Slater, 2019). 또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단순히 

부정적 신체 이미지의 반대 개념이나 낮은 부정적 신

체 이미지로 설명되지 않는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부정적 신체 이미지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동
시에 각각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는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되며

(Bailey, Cline, & Gammage, 2016), 삶의 만족도와 자

아존중감에 대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부가적 타당

도로도 증명된다(Swami et al., 2019). 여러 선행연구

에서는 내면화, 외모 만족도, 나이, 신체질량지수 등

의 신체 이미지 영향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긍정

적 신체 이미지는 정신적 웰빙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Alleva, Martijn, Veldhuis, & Tylka, 
2016; Lee, 2022). 즉,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만

족과 불만족의 개념을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태도와 행동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Cohen 
et al., 2019; Halliwell, 2013). 이와 함께,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압박, 신체 대상

화, 타인과의 외모 상향 비교 등을 부추기는 사회문화

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인의 신체 이미

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긍

정적 신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신체 관리 행

동을 더 많이 하며(Mahlo & Tiggemann, 2016), 사회

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보

호할 수 있기 때문에(Halliwell, 2013), 궁극적으로 높

은 정신적 삶의 만족도를 갖는 경향을 보임을 밝혔다

(Alleva et al., 2017). 또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부정

적이고 위험한 신체 관련 행동의 가능성을 낮아지게 

함으로써 개인의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Cohen et al., 2019). 이렇듯, 긍정적 신

체 이미지의 구분되는 개념적 특성과 긍정적이고 보

호적인 역할이 밝혀지면서, 긍정적 신체 이미지 형성 

요인 및 영향력 고찰과 전반적인 긍정적 신체 이미지 

향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한국

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높을수

록 사회의 이상적 신체를 가져야 한다는 미디어 압박, 
실제와 이상적 몸무게의 차이, 성형수술 수용 태도가 

낮으며, 신체 만족,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높아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22; Swami, Hwang, 
& Jung, 2012). 

2.�Body�Appreciation�Scale-2(BAS-2)

BAS-2는 2005년 Avalos et al.이 개발한 BAS를 성

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전반적인 긍정적 신체 이

미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5년에 Tylka and 
Wood-Barcalow에 의해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BAS-2
는 신체 사이즈나 모양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를 존

중하고 수용하며, 건강한 행동을 통해 신체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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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이상적 신체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과 내면화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에 대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valos et 
al., 2005; Tylka & Wood-Barcalow, 2015). BAS-2는 

BAS의 13문항에서 여성에 국한된 문항과 신체 불만

족과 관련된 문항을 제거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10문항으로 수정된 것이다. 
서구 문화권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BAS와 BAS- 

2의 타언어 번안 검증 연구는 지금까지 약 34편 이상

이 발표되었다(e.g., 독일어: Alleva et al., 2016; 그리

스어: Argyrides, 2019; 페르시아어: Atari, 2016; 이탈

리아어: Casale, Prostamo, Giovannetti, & Fioravanti, 
2021; 히브리어: Geller, Handelzalts, Levy, Barron, & 
Swami, 2021; 프랑스어: Kertechian & Swami, 2017; 
폴란드어: Razmus & Razmus, 2017; 스페인어: Swami, 
García, & Barron, 2017; 루마니아어: Swami, Tudorel, 
Goian, Barron, & Vintila, 2017; 바하사 말레이시아: 
Swami et al., 2019; 중국 광둥어: Swami & Ng, 2015; 
아랍어: Vally, D’Souza, Habeeb, & Bensumaidea, 
2019).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BAS-2의 검증 연구에는 

연령, 성 정체성 등의 세부적인 개인적 특성을 갖는 

집단에의 활용 검증 연구도 포함된다(e.g., 청소년: 
Góngora, Licea, Mebarak Chams, & Thornborrow, 
2020; Lemoine et al., 2018; 어린이: Halliwell, Jarman, 
Tylka, & Slater, 2017; Namatame, Yashim, & 
Sawamiya, 2020; 노인: Meneses, Torres, Miller, & 
Barbosa, 2019; 성소수자: Soulliard & Wal, 2019). 신
체 이미지와 관련된 수많은 측정도구 중, 유독 BAS와 

BAS-2의 번안판 검증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 온 이유

는, 이 측정도구들의 이문화 간(cross-cultural) 활용을 

위한 타당도 검증 선행연구에서 문화에 따른 상이한 

요인구조와 특징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BAS는 

서구와 아시아 문화권의 샘플에서 요인 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Atari, Zkbari-Zardkhaneh, 
Mohammadi, & Soufiabadi, 2015; Seo, 2018; Swami, 
Stieger, Haubner, & Voracek, 2008; Tylka, 2013). 이
러한 이유로 BAS는 BAS-2로 수정되어 발표되었으

며, BAS-2의 이문화 간 활용을 위해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척도 타당도 검증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

고 있다. 
대부분의 BAS-2 타 언어 번안 및 타당성 검증 연

구에서는 척도의 단일요인구조가 확인됨을 보고하였

다(Alleva et al., 2016; Meneses et al., 2019). 하지만, 
보다 세부적으로는 문항 간 오차공분산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경우가 다수 발표되었다(Casale et al., 2021; 
Geller et al., 2021). 이는 각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해

당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항 표현의 의미가 다르

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는 각 언어에서의 

표현 유사성으로 인한 차이라고 설명하였다(Swami et 
al., 2019). 또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다양한 언

어판의 BAS-2는 각 문화권 내 구성원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고찰과 다양한 표본 간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He et al., 
2020; Todd & Swami, 2020).

3.�Body� image� among�older� adults

신체 이미지 연구자들은 연령, 문화, 성적 지향성 

등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 이미지 고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Tiggemann, 2015; Webb et al., 
2015). 특히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차이

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Karazsia, Murnen, & Tylka, 
2017).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에 높은 관심

을 보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

며, 외모와 신체 이미지는 여성에게 더 중요하고 심각

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Myers & Crowther, 2009).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이 받는 이상적 외모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문화권

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받

아 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는 오랫동안 대상화

(objectification)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체 불만족을 보이며, 긍정

적 신체 이미지 수준은 여성의 신체 긍정 수준이 남성

보다 낮다고 보고된 연구가 많다(He et al., 2020).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인생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

며, 노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

는 노년기만의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Janelli, 
1993).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

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우선 여성은 나이가 들

수록 더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신체 사이즈, 몸무게, 외모에 대한 관심

이 나이가 듦에 따라 낮아지며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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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신체 이미지는 주로 젊은 여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디어의 압박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Tiggemann, 2015). 이와 반대로, 많은 사회에서는 

젊은 신체와 외모를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중년 및 노년 

여성은 점차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의

견도 있다(Becker, Diedrichs, Jankowski, & Werchan, 
2013).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러

운 노화의 현상인 주름과 흰머리 증가, 체중 및 몸매 

변화 등의 신체적 변화를 이상적인 아름다움과는 멀

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이는 노인이 겪는 연령차별과

도 관련되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낮아지게 할 수 있다(Sabik, 2015). 또한 다

면적인 개념을 지니는 신체 이미지의 개념을 바탕으

로, 여성의 신체 만족/불만족 수준은 큰 변화 없이 일

정하게 유지된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외모보다는 신체 기능과 건강 요인에 더 관

심을 갖게 되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이미지 

요인이 변함에 따라 전반적인 신체 이미지 수준은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Tiggemann, 2004). 
성별에 따른 신체 이미지 차이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

들에 비교해 신체 만족이나 불만족 수준의 성별 차이

가 작거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Franzoi & Koehler, 
1998). 포르투갈 남녀 청소년의 경우, BAS-2로 측정

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만 65세 이상의 포르

투갈 노인 남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신체 이미

지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Meneses et al.,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

령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차이를 나타내며, 신체 이미

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노년기의 특

성 및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심을 두는 신

체적 요인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자

신의 신체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과(Cameron, 
Ward, Mandville-Anstey, & Coombs, 2019), 젊은 사

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이미지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Yu & Lee, 2019). 특히 국내 노인 남녀의 노화 태

도, 삶의 만족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관련성을 고

찰한 최근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신체적, 정신

적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중요한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결

정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유의한 영향력을 강조

하였다(Lee & Han, 2022). 아울러 Bennett, Hurd, 
Pritchard, Colton, and Crocker(2020)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며 노년 남성의 정신적 웰빙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노

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스트

레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Bodner & Bergman, 2019),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스트레스 사이의 부(–)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긍정

적 신체 이미지는 스트레스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인식과 죽음에 대한 불안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

을 함을 밝혔다. 

III.� Methods

1.� Participants� and�procedure

연구대상자 모집은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노인 참여자에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온

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모두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

문 조사는 리서치 회사의 만 65세 이상 국내 남녀 노

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오프라인 설문 조사는 노

인복지관이나 동호회 기관에 방문한 국내 거주 한국

인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

였다(「Welfare Law for the Elderly」, 2022). 연구 참여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구 목적, 내용, 참여

자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 설명서가 제공되었

으며,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응답자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은 각 기관의 시설

장과 동호회 회장의 허락을 얻은 후, 노인 회원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설

문을 진행하였다. 2차 온라인 설문은 1차 설문을 완료

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완

료한 참여자에게는 리서치 회사를 통해 멤버십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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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지급하였고, 오프라인 조사 완료자에게는 지역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 및 과정

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총 599명의 노인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

성실 응답이 포함된 12부를 제외한, 총 587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남성 노인 

354명, 여성 노인 2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결측치

=1), 평균 나이는 70.0세(SD=4.8)였다(Table 1). 전체

의 55.2%(n=324)는 은퇴 후 상태였으며, 기혼(n=489, 
83.6%), 대학교 졸업(n=218, 37.1%) 및 고등학교 졸

업(n=198, 33.7%)의 비중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남성 노인의 키와 몸무게는 평균 169.6cm(SD=5.3)와 

68.9kg(SD=9.7),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평균 키 

157.4cm(SD=4.3)와 몸무게 57.2kg(SD=7.9)으로 조사

되었다. 

2.�Measures

온라인 설문은 한국어판 신체 긍정과 이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수들의 측정문항, 인구통계학

적 변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판 신체 긍정은 

Lee(2022)의 연구에서 번역된 BAS-2의 10문항을 사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587)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en
Women
Missing

354
232
  1

60.3
39.5
 0.2

Age 
(mean=70.0, SD=4.8)

65–69 years
70–79 years
80–89 years
90–99 years
Missing

334
224
 24
  2
  3

56.9
38.2
 4.1
 0.3
 0.5

Occupation

Yes
No, retired
No, never had a job
Missing

217
324
 44
  2

37.0
55.2
 7.5
 0.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 year college
Bachelor’s degree
Post-graduate degree
Others
Missing

 18
 44
198
 32
218
 73
  1
  3

 3.1
 7.5
33.7
 5.5
37.1
12.4
 0.2
 0.5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Divorced
Separate
Bereavement
Others
Missing

 15
489
 33
  6
 41
  1
  2

 2.6
83.3
 5.6
 1.0
 7.0
 0.2
 0.3

Height (cm) Men: Mean=169.6, SD=5.3, min=149, max=183
Women: Mean=157.4, SD=4.3, min=145, max=168

Weight (kg) Men: Mean=68.9, SD=9.7, min=49, max=149
Women: Mean=57.2, SD=7.9, min=37, ma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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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의 10문항, 신체 만족도는 Body 
Esteem-Attribution(Mendelson, Mendelson, & White, 
2001)의 5문항, 연령차별 인식은 Sabik(2015)이 제안

한 Perceptions of Age Discrimination의 5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에는 성별, 나이,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수준, 키, 몸무게, 직업 유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연평균 가구 소득이 포함되었다. 

3.� Statistical� analysis

신체 이미지 연구에서는 Swami and Barron(2019)
이 제시한 신체 이미지 척도의 번역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가이드에

는 해당 언어로의 번역부터 요인구조 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 불변성 분석의 체계적 단계를 통한 

이문화 간 척도 타당성 검증 방법을 설명한다. 해당 

언어로의 번역은 의미론적 동등성의 확인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척도의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
ness)과 어휘, 관용구, 경험적 동등성이 포함된다. 번
역 과정으로는 Beaton, Bombardier, Guillemin, and 
Ferraz(2000)의 5단계 척도 번안 과정이나 역번역 기

법과 이중 언어 기법의 혼합적 접근 방법(Jones, Lee, 
Phillips, Zhang, & Jaceldo, 2001)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5단계 척도 번안 과정을 통해 BAS-2를 

번역한 Lee(2022)의 한국판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1차 조사와 오

프라인 조사의 설문 응답 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1과 

표본 2로 구분하여 타당도, 신뢰도, 남녀 집단 간 측정 

불변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전략(EFA-CFA strategy: Swami & Barron, 2019)을 

활용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측정모형을 선택하고, 해당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

을 통해 교차 검증하였다. 이후, 확인된 최종 측정모

형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측정 불변성을 검증하였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평균 비교는 척도가 집단 간에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Byrne, Shavelso, & Muthen, 
1989). 집단 간 측정 불변성은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Chen, 2007). 표본 1의 자료

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고, 표본 2
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남녀 집단 간 측

정 불변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척도 타당도는 신체 이미지 관련 변수

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구성 타당도 평가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증분타당도 평가로 검

증하였다. 구성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개념이 척도를 

통해 제대로 측정되었는가를 의미하며(Cronbach & 
Meehl, 1955), 선행 연구에서 노년층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수들(신체 

만족도, 연령차별 인식, 자아존중감, 연령, 신체질량지

수,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수준)과의 상관관계로 검증

하였다. 증분타당도는 측정된 점수가 이론적으로 관

련된 변수들로 설명되는 분산 이상으로 관련 종속변

수를 예측하는 정도를 의미한다(Sechrest, 1963). 예를 

들어, 한국판 BAS-2 검증의 선행연구에서는 나이, 신
체질량지수, 신체불만족, 내면화, 외모 평가의 영향력 

이상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삶의 만족과 자아존

중감에 대해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Lee, 2022).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

려하여, 연령, 신체질량지수,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

태, 신체 만족도, 연령차별 인식을 통제한 후,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추가적 설명력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McDonald’s omega(ω)로 평가하였고, 
동일한 집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척도 점수가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은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
ents: ICC)를 활용하였다(Aldridge, 2017). 

자료의 분석은 SPSS 27.0과 AMOS를 이용하였고, 
측정 동일성 검증은 형태 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절편 동일성의 순서로 검정하였다(Widaman & Reise, 
1997). 모형 적합도 평가 기준은 Chi-squared statistics 
(χ2), Tucker-Lewis index(TLI≥.90 or .95), compara-
tive fit index(CFI≥.90 or .9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05 or .08)을 적용하였다

(Hu & Bentler, 1999).

IV.� Results

1.�Descriptive� statistics

주요 연구 변수의 모든 측정문항에 대한 정규성 검

증 결과, 왜도(–.97~1.28)와 첨도(–1.82~1.91)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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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왜도<|3|, 첨도<|10|; Weston & Gore, 2006)에 부합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규 분포 가정을 위배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어판 신체 긍정 10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전체 샘플과 남녀 집단으로 구분

하여 <Table 2>에 제시되었다. 
탐색적(표본 1: 전체=284명, 남성 노인=174명, 여

성 노인=109명, 결측치=1명) 및 확인적 요인분석(표본 

2: 전체=303명, 남성 노인=180명, 여성 노인=123명)
에 활용된 두 집단은 나이(t(582)=.47, p=.64, Cohen’s 
d=0.04), 키(t(584)=1.12, p=.26, Cohen’s d=0.09), 몸

무게(t(584)=–.20, p=.84, Cohen’s d=–0.02), 주관적 경

제 상태(t(584)=.09, p=.93, Cohen’s d=0.01), 주관적 

건강 상태(t(583)=.77, p=.45, Cohen’s d=0.06), 교육 

수준(χ2(6)=11.04, p=.09), 직업 유무(χ2(2)=.62, p= 
.73), 결혼 상태(χ2(5)=4.39, p=.50), 연평균 가구 소득

(χ2(7)=4.10, p=.77), 남녀 비율(χ2(1)=.26, p=.61) 면

에서 차이가 없었다.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표본 1을 대상으로 연구 변수의 타당도 검증과 신

뢰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McDonald’s omega: ω)을 시행하였다. KMO 표본적

합도 검정(>.70)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p<.001)
는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BAS-2의 단일요인구조를 예측하

기 때문에, 요인분석은 주축 분해법인 principal-axis 
factoring과 직교회전 방법인 quartimax 회전법을 사

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1 집단과 남성 집단에

서 고유값이 1 이상이며 parellel analysis의 고유값보

다 큰 하나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여성 집단의 경우, 
item 1이 교차 적재되어 고유값이 1 이상인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지만 parellel analysis의 고유값(=1.50)
보다 큰 요인은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어(요인 1의 고

유값=5.64, 요인 2의 고유값=1.15), 하나의 요인 구성

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크리 도표 분

석에서도 하나의 요인 추출이 가장 적절함이 확인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10문항과 item 1을 제외

한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문항

의 요인 적재량은 .66~.82에 분포되었고, ω는 .91~.93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Table 3).

3.�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BAS-2의 총 9문

항에 대한 측정모형분석을 표본 2의 자료를 대상으로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item of the Korean BAS-2

Items
Total sample 

(n=587)
Older men

(n=354)
Older women

(n=232)

M (SD) M (SD) M (SD)

Item 1. I respect my body. 4.26 (0.92) 4.28 (0.90) 4.23 (0.95)

Item 2. I feel good about my body. 3.69 (1.03) 3.72 (1.01) 3.65 (1.06)

Item 3. I feel that my body has at least some good qualities. 3.73 (0.96) 3.73 (0.93) 3.73 (1.00)

Item 4.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body. 3.90 (0.95) 3.93 (0.92) 3.85 (1.00)

Item 5. I am attentive to my body’s needs. 3.98 (0.90) 3.97 (0.88) 3.99 (0.93)

Item 6. I feel love for my body. 4.19 (0.95) 4.27 (0.92) 4.08 (0.99)

Item 7. I appreciate the differen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y 
body. 3.69 (1.07) 3.68 (1.04) 3.70 (1.10)

Item 8. My behaviour reveals my positive attitude toward my body; 
for example, I hold my head high and smile. 3.63 (0.99) 3.62 (1.00) 3.63 (0.98)

Item 9. I am comfortable in my body. 3.51 (1.02) 3.56 (1.02) 3.43 (1.03)

Item 10. I feel like I am beautiful even if I am different from media 
images of attractive people (e.g., models, actresses/actors). 3.25 (1.14) 3.32 (1.14) 3.1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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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3쌍의 오차공분산을 허용한 

후(문항 2와 3, 문항 5와 6, 문항 7과 8) 모형의 적합

성은 χ2=60.91, df=24, p<.001, TLI=.97, CFI=.98, 
RMSEA=.07(90% CI=.05, .09)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었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남성 집단의 경

우, 총 10문항에 대한 단일요인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집단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

로 시행하였다. 10문항 모형의 적합성은 χ2=75.69, 
df=30, p<.001, TLI=.94, CFI=.96, RMSEA=.09(90% 
CI=.07, .1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9문항 

모형의 적합성은 χ2=51.32, df=24, p<.001, TLI=.97, 
CFI=.97, RMSEA=.08(90% CI=.05, .11)로 만족할 만

한 수준이었다. 두 모형의 카이자승 차이 검정 결과도 

9문항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Δχ2=24.36, Δdf=6, p<.001). 이에 본 연

구에서는 9문항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9
문항 모형의 표준적재치, 평균분산추출값, 개념신뢰

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표준적재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평균분산추

출값과 개념신뢰도는 각각 .50과 .70 이상으로 기준치

를 충족시켜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4.�Measurement� invariance� tests

남녀 집단 간 측정 불변성 분석 결과, 9문항 모형은 

남녀 집단 간의 형태, 요인적재량, 절편동일성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5). 측정 불변성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집단 간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을 

비교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584)=.98, p=.33, 
d=0.08, 남성 노인(M=3.76, SD=0.77)과 여성 노인

(M=3.69, SD=0.80)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Convergent� and�criterion-related� validity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판 BAS-2(9문항)의 평

균값과 신체 만족도, 연령차별 인식, 자아존중감, 연

령, 신체질량지수,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수준 사이의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for the first split-half subsample

BAS-2 items
Total sample (n=283) Older men (n=174) Older women (n=109) 

Factor loading Factor loading 
for 9 items Factor loading Factor loading 

for 9 items Factor loading Factor loading 
for 9 items

Item 1 .69 - .71 - .66a -

Item 2 .82 .81 .81 .81 .81 .82

Item 3 .78 .78 .76 .76 .79 .80

Item 4 .78 .79 .81 .82 .73 .75

Item 5 .68 .65 .69 .65 .66 .65

Item 6 .77 .74 .78 .76 .75 .71

Item 7 .73 .75 .77 .78 .70 .70

Item 8 .70 .71 .73 .75 .68 .67

Item 9 .73 .74 .73 .74 .74 .74

Item 10 .70 .72 .74 .75 .70 .69

Eigenvalue 5.91 5.43 6.11 5.60 5.64 5.20

Variance 
explained (%) 59.07 60.29 61.13 62.24 56.40 57.79

ω .92 .92 .93 .92 .91 .91

a cross-loa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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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6). 상관계수(r)는 

Cohen(1992)의 제안을 따라 |r|=.10, .30, .50에 대해 

각각 약한, 보통의, 강한 관계로 해석하였다. 남성과 

여성 노인 모두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모든 r> 
.42),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와 보통 이상의 정(+)
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남성 노인의 경우, 긍정적 신

체 이미지는 연령차별 인식과 약한 부(–)적 상관을 보

였고, 연령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성 노

인의 경우,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연령차별 인식과 연

령과 모두 약한(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신체질량지수의 상관관계는 남녀 노인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Incremental� validity

BAS-2의 증분(부가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아존

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Table 7). 먼저 연령, 신체질량지수, 주관적 경

제 및 건강 상태가 예측 변인으로 투입되었고(1단계), 
신체 만족도와 연령차별 인식이 추가 예측 변인으로 

투입된 후(2단계), 마지막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

(BAS-2)가 추가되었다(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은 남

성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시행하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긍정적 신체 이미지 변수가 추

가된 마지막 단계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F(7,341)=53.70, p<.001), 자아존중감의 17%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다른 예측 변인의 효과가 제외된 

긍정적 신체 이미지만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

는 26%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의 경우, 3단계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223)=38.35, p< 
.001), 자아존중감의 24%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다른 

예측 변인의 효과가 제외된 긍정적 신체 이미지만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34%로 나타났다.

<Table� 4>�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for the second split-half subsample

Items
9 item model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AVE CR

Item 1 - -

.56 .92

Item 2 .78 -

Item 3 .77 17.09***

Item 4 .84 15.79***

Item 5 .63 11.02***

Item 6 .75 13.60***

Item 7 .75 13.57***

Item 8 .78 14.25***

Item 9 .75 13.63***

Item 10 .69 12.46***

*** p<.001

<Table� 5> Measurement invariance test (nine item model)

Model χ2 df CFI RMSEA Reference model Δχ2 ΔCFI ΔRMSEA Δdf p

Configural  95.90 48 .97 .06

Metric  98.96 56 .97 .05 Configural  3.06 .00 .01  8 .93

Scalar 115.07 65 .97 .05 Configural 19.17 .00 .01 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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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st-retest� reliability

전체 표본에 대해 두 번 측정된 긍정적 신체 이미

지 변수의 급내 상관계수는 .78(p<.001)로 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차 측정: M=3.73, SD= 
.78; 2차 측정: M=3.72, SD=.76). 각각의 9문항에 대

한 급내 상관계수는 .52~.68로 분포되었다.

V.� Conclusion� and� Implications

본 연구는 한국판 BAS-2를 신체 이미지 측정도구

의 체계적인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국내 노인 남녀

에게 적합한 요인구조를 제안하였다. 우선, 남녀 집단

에 대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

와 문항 간 관계를 분석하고, 남녀 집단 간의 측정 불

변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 연령차별,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연령, 신체질량지수,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 
신체 만족, 연령차별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 자아존중

감에 대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추가적 설명력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판 BAS-2는 국내 남녀 노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측정에 효과적인 척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판 

BAS-2를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활용할 때는 원척도

의 10문항에서 첫 번째 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활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노년 여성의 경우 첫 번째 문항이 교차적재량을 보여 

제외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남성 집단과 

전체 집단에서 10문항 모형보다 9문항 모형의 적합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인 성

인 만 20세~64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BAS-2 검증 연

구(Lee, 2022) 및 포르투갈 노인 대상 BAS-2 검증 연

구(Meneses et al., 2019)와는 다른 결과이다.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제외

된 첫 번째 문항(“나는 내 몸을 존중한다”)은 노인 세

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

된다. 신체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긍정적 신

체 이미지 개념 역시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도구에 포함된 다른 문항(예,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내 몸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들과 비교하여 다소 어색한 표현

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문항이 제외된 9
문항 모형에 대해서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서 단일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variables (total sample)

Variable 1 2 3 4 5 6 7 8

1. BAS-2  .47*** –.22***  .66***   .12*  –.07  .37***  .42***

2. Body esteem  .42*** –.10  .43***   .04  –.05  .27***  .34***

3. Ageism –.11  .05 –.28***   .04  –.02 –.26*** –.22***

4. Self-esteem  .70***  .40*** –.15*   .02   .01  .46***  .40***

5. Age –.09 –.15* –.03 –.10   .03  .10  .05

6. BMI –.06 –.21** –.11 –.10   .10  .01 –.03

7. Subj. financial status  .33***  .08 –.34***  .38***   .08  –.02  .45***

8. Subj. health status  .38***  .32*** –.22**  .38***  –.11  –.11  .43***

Mean (men) 3.76 2.09 3.34 2.98 70.10 23.95 2.93 3.22

  SD  .77  .72 1.10  .43  4.83  3.46  .79  .86

Mean (women) 3.69 2.02 3.23 2.96 69.75 23.06 2.93 3.02

  SD  .80  .76 1.14  .45  4.69  2.97  .75  .84

Note. Correlations for men are presented in the upper diagonal and for women in the lower diagonal.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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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for self-esteem

β t adjR2 ΔR2 ΔF sr2

Men
Step 1 .25 .26 30.25***

  Age –.02  –.42 .00
  BMI  .01   .18 .00
  Subj. financial status  .36***  6.88 .12
  Subj. health status  .24***  4.59 .06
Step 2 .35 .10 25.94***

  Age –.01  –.27 .00
  BMI  .02   .41 .00
  Subj. financial status  .28***  5.63 .08
  Subj. health status  .14**  2.76 .02
  Body esteem  .30***  6.52 .11
  Ageism –.14** –3.07 .03
Step 3 .52 .17 119.47***

  Age –.05 –1.38 .01
  BMI  .05  1.25 .00
  Subj. financial status  .21***  4.82 .06
  Subj. health status  .03   .65 .00
  Body esteem  .13**  2.90 .02
  Ageism –.09* –2.17 .01
  BAS-2  .51*** 10.93 .26

Women
Step 1 .21 .23 16.44***

  Age –.09  –1.50 .01
  BMI –.05  –.82 .00
  Subj. financial status  .28***  4.30 .08
  Subj. health status  .26***  3.95 .06
Step 2 .29 .09 14.02***

  Age –.06 –1.07 .01
  BMI  .00   .02 .00
  Subj. financial status  .29***  4.47 .08
  Subj. health status  .16*  2.37 .02
  Body esteem  .32***  5.30 .11
  Ageism –.03  –.43 .00
Step 3 .53 .24 115.32***

  Age –.04  –.78 .00
  BMI –.02  –.39 .00
  Subj. financial status  .16**  2.88 .04
  Subj. health status  .07  1.20 .01
  Body esteem  .12*  2.33 .02
  Ageism –.02  –.44 .00
  BAS-2  .57*** 10.7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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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집단 간 측정 불변성 검증에서는 한국판 

BAS-2의 국내 노인 남녀 집단 간의 절편동일성이 확

인되었다. 이는 많은 타 언어판 BAS-2를 검증한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Kertechian & Swami, 2017; 
Lee, 2022; Meneses et al., 2019), 한국판 BAS-2는 한

국인 노인 남녀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측정과 비교

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노인 남녀 집단 

간의 BAS-2 평균 점수 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Cohen’s d)도 매우 약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노인을 제외한 성인 집단과 청소년 대상의 많

은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의 BAS-2 평균 점수는 여성

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으

며(He et al., 2020),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에서는 집

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Razmus & Razmus, 2017). 하지만 포르투갈 노인 

남녀 대상 BAS-2 검증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일

관되게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Meneses et al., 2019).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 

20~64세 한국인 성인 남녀 대상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BAS-2 응답 점수가 여성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22). 이는 청년과 중년층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여성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 불만족 수준을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녀 간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Franzoi 
& Koehler, 1998).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높은 내면화를 보이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노년층

의 경우에는 건강 관련의 신체 요인으로 주요 관심사

가 옮겨가거나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신체나 외모

와 자신을 비교하는 등 이상적 외모의 기준이 달라지

기 때문으로도 설명된다(Lee & Damhorst, 2022).
노인 대상의 한국판 BAS-2는 남녀의 각 집단과 전

체 집단에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으며, 2주 간격

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확인되었다. 이는 상관관계

를 바탕으로 한 측정도구의 평가 일관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이와 함께, 한국판 BAS-2는 노인 대상으로 

구성타당도와 부가적 타당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여(Swami et al., 2017), 노
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높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높

은 신체 만족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 집단 내에서 나이 및 연령차별 인식과 긍정적 신

체 이미지의 관계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인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긍정적 신체 이미

지를 보였지만, 노인 남성의 나이는 긍정적 신체 이미

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연령차별 인식의 부(–)적 관계도 노인 

여성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노

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수준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밝힌 

Yu and Lee(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변화는 남성보

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

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노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BAS-2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BAS-2의 부가적 타당성을 검증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Alleva et al., 2016; Halliwell et 
al., 2017; Lee, 2022), 한국판 BAS-2를 노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높은 타당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노인 집단만

의 특성이 있다는 점과, 노년층 대상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국

내 노인 대상의 한국판 BAS-2는 9문항으로 구성됨이 

적절하다는 점과, BAS-2 점수의 노인 남녀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다른 연령대 한국인 대

상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대상

의 BAS-2 검증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지

지하며,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이미지 연구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이미지 연구의 확장과 심화

를 위한 학술적 기여와 긍정적 신체 이미지 향상을 위

한 자료 제공의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판 

BAS-2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국내 노인 남녀를 대상

으로 확인함으로써 긍정적 신체 이미지 연구의 확장

에 기여할 것이다. 만 20세~64세 성인을 대상으로 검

증된 한국판 BAS-2의 타당성을 노인 집단으로 확장

한 본 연구는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신체 이미지 고찰

과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노인 남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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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측정 불변성 검증 결과는 한국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학술 연구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

의 존재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

지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문화 간의 긍

정적 신체 이미지 비교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다
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BAS-2는 이

미 서로 다른 문화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직접적 비교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He 
et al., 2020). 더욱이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다른 표

본 사이의 동일척도 사용 가능성 검증은 측정도구의 

이문화 간 타당도 검증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다. 셋째, 노년층의 특성에 맞게 타당성이 검증된 한

국판 BAS-2는 우리 사회 노인 구성원의 전반적인 신

체 이미지 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신체 이미지 향

상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신체 관련 요인으로는 주로 건강 상태, 신체 만족/불
만족, 신체 사이즈, 외모로 인한 연령차별 인식 등이 

고려되었다(Yu & Lee, 2019). 노인 대상의 한국판 

BAS-2의 검증 결과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웰빙 형성

에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요인을 

추가로 제안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모집 방법과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특성의 노인 표본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

라인 설문을 모두 시행하였다. 하지만 편의표본추출

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동의하는 연구 대상

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

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만 65세부터 90대까지

의 넓은 나이대를 포함하였다. 해당 나이대가 노년기

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약 25년의 시간은 사회의 이상

적 신체 이미지, 의료 서비스, 미디어 영향력 등의 신

체 이미지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크게 

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

에서 가정한 노년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동질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

이 Lee and Damhorst(2020)는 개인이 노년기에 경험

하는 매 5~10년의 변화는 다른 연령대의 더 긴 기간 

동안의 변화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

였다. 노년기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신체 이미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사회문화적 특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한국판 BAS-2의 

타당성은 검증하였지만, 다른 연령대(성인, 청소년 

등)와 다양한 성 정체성(성소수자 등) 표본과의 측정 

불변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표

본 간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직접적 비교를 위해서

는 다양한 표본 간의 측정 불변성을 검증하는 후속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 조사 연구

로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자

아존중감 사이의 정(+)적 관계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의 향상이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변

수 간 인과관계를 의미할 수는 없다. 이에 변수 간 인

과관계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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